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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기도 
 

우리의 창조자와 구속자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나이다. 

이 세상에 평화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에 평화의 싹을 틔우기를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평화를 향한 여정들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공격을 받아 무력화될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평화를,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 것이듯,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의 때임을 선언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공의를 세우는 자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확인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폭력극복 10년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평화를, 평화를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어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참 평강을 심는 화평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어 평화를 일구며 우리의 정신과 본질이 평화로 

충만한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일들을 분별하는 명철과 주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평화를,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에큐메니칼 국제 평화 

대회에서 우리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참 평화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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